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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에 깊이 기도를 하지 못하여 낮 기도 시간에 

마음 정돈, 생각 정돈을 하고 주님께 찬양을 드린 후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기도를 깊이 하니‘주님. 회개

합니다. 오늘 제가 영, 혼, 육 모두 주님을 제대로 모

시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였습니다. 잠언 말씀과 

같이 때론 마음으로만 선생님을 모시고, 몸으로는 선

생님을 제대로 모시지 못하고, 또 생각으로만 주님 

모시고 몸은 그러지 못하고, 또 몸은 열심히 하는데 

진정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제 모든 정신, 마음, 생각, 영, 육이 하나로 모아져 

주님과 완전 일체 되고 사랑함의 조건으로 선생님을 

위해 기도드리는 것이 헛되지 않길 간구합니다.’라고 

간절히 간구 기도하였을 때, 주님께서 바로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적을 준비가 되어 있

지 않아서 주님께 말씀드렸지만 주님께서는 계속해

서 말씀을 주셔서 서둘러 적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아 적자.

왔다. 

내가 원하는 지점까지 왔으니 내가 말하노라.

사랑아. 너희들을 둘러보면 

영, 혼, 육이 한 몸처럼 한 가지, 한 가지 

하루 일들을 행하며 살아간다.

선생은 영 따로, 혼 따로, 육 따로 

즉 하나의 존재에서 3개의 존재체로 

쪼개져서 뛰고 달리고 있다.

영은 영대로 영계를 돌아다니며 

영적 실상 세계의 일을 행하고,

혼은 혼대로 정신과 생각으로 나와 교통하며

나 예수와 하나 된 생각과 마음으로 시대 말씀을 받

고,

처리해야 될 섭리 모든 일들을 나와 의논하고,

육을 통해 처리한다.

육은 육대로 글을 쓰고 기도를 하고 

또 그 안에서 해야 될 일들을 하고, 

육의 존재를 위해 잠도 자고, 

책을 세밀히 보며 교정하고,

생명 관리와 만나야 될 자들을 만나고, 

선생의 육이 된 자에게

섭리와 시대 방향을 따로 가르쳐 준다.

이렇게 영 따로, 혼 따로, 육 따로 

3개 존재체로 선생은 뛰고 달리고 있다.

그래서 선생이 쓰는 1분은 10분은

너희가 쓰는 1분, 10분과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고,

얻게 되는 유익도 다르고, 

행하는 일의 양도 차이가 큼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 혼, 육 일체 또 분리이다.

이 말은 영, 혼, 육은 나 예수와 일체요,

시대 맡은 일을 하고, 재림을 위해서는 

너희 영, 혼, 육의 분리로 행하지 않으면 

재림, 영 휴거 끝자락에 진입한 이때를 따라 

차원을 높여 변화되기 힘들 것이다.

(주님. 오늘 말씀이 깊어 어렵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말씀이다.

선생은 알지만 

들어 본 사람은 한 명도 없는 말씀이니

정확히 깨달으면서 들어라.

(네.)

사랑아.

너는 선생의 몸이 되어 뛰니 어떠하냐.

(바쁩니다. 기도해서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 위로해 

드리고, 사랑하고, 또 주님의 말씀도 받아야 되고, 차

원을 높여 선생님을 통해 주시는 시대 말씀 정확히 

깨달아야 되고, 전도하려면 조건을 세워야 되고, 기

도 조건 때이니 기도도 해야 되고, 육의 존재를 위해

서 할 일도 있고, 더군다나 요새 몸이 약해져서 운동

도 해야 되는데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그렇게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너는 어떤 방법으로 할것이냐.

(시간을 쪼개서 쓰고 쪼갠 상태에서 더 쪼개 쓰려 합



니다.)

그래도 부족할 시간이다.

이때는 이미 시간이 부족한 때가 되었다.

보통의 재촉, 보통으로 시간을 쪼개어 쓰고,

보통 빠르기로 행하면 재림을 앞두고 

영 변화에 어림도 없는 시간이다.

(주님.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앞서 선생을 들어 말해 주었다.

영, 혼, 육이 이제는 하나로 붙어 있으면 안 된다.

육은 일을 하고, 혼(마음과 생각)은 나와 교통하여

같은 생각을 하고, 영은 변화를 거듭거듭 이루며

더 영적으로, 신령한 것을 깨달으면서 가야 한다.

이것이 바로 영, 혼, 육을 분립하여 행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영이 행해야 할 것은 영이 행하고,

혼이 행해야 할 것은 혼이 행하며,

육이 행해야 할 것은 육이 행하므로

영, 혼, 육 모두가 나와 일체 된 자가 되는 것이다.

(주님. 말씀이 보통 때보다 아주 많이 어렵네요. 그

럼 육의 변화로 성장하여 영이 성장하고 변화를 이

루어 신령해지고 그에 따라 혼도 더 높은 차원의 생

각과 깨달음을 얻게 되어 또 육이 거듭난 차원으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인가요?)

그건 영, 혼, 육 상호 작용이다.

영, 혼, 육 상호 작용을 통해 

네 육 인생도 정신과 생각 차원이 높아지고 

영의 부활도 형통과 성공이다.

선생처럼 말이다.

선생처럼 능치 못할 것이 없는 영, 혼, 육의 존재.

완전한 변화의 존재가 되는 것이다.

너희를 보면 육이 무언가를 행할 때,

영, 혼이 육을 중심하여 행하면

혼과 영은 육의 차원을 벗어나지 못 한다.

또 정신, 생각을 중심하여 행할 때면

영, 육이 혼을 중심하여 

육과 영이 혼의 차원을 벗어나지 못 한다.

(주님... 비유로 풀어 주세요.)

즉 사람이 한 가지 일을 할 때 

두 가지, 세 가지 못한다는 것이야. 

축구 선수가 축구할 때 

그저 눈에 보이는 볼만 보고

뛰어다니며 차면 되겠느냐.

생각은 모든 경기 흐름을 판단하며 생각을 하고,

계획을 짜내고 같은 선수끼리 눈으로 싸인 주며

육으로는 작전대로 볼을 차야 

경기를 승리로 이끌 수가 있지 않겠느냐. 

단상에서 선생이 보내 준 말씀을 설교하는 자들이

그저 육의 눈이 보이는 글만 읽어 주면 

듣는 이들이 불 받겠느냐. 

육으로 보고 억양으로 강, 약 주면서 실감나게 전하

고 

마음 즉 혼은 

나 예수와 선생의 심정을 느끼면서 전하고 

생각은 듣는 자들의 반응과 

어느 정도 사람들이 깨닫고 있는지 

판단해 가면서 전해야

듣는 자들이 뒤집어지게 불 받지 않겠느냐.

기도하라 하여 

기도 자체만 하면 안 된다.

육은 두 손을 모으고, 

새벽에 일어나는 일을 제대로 하고,

정신과 생각과 혼이 

나 예수와 선생의 심정을 깨닫기 위해 

힘써 집중하고, 나와 사랑하며

영을 통해 영계 실상 세계 들어가 

새로운 깨달음을 얻어 혼을 통해

육에게 전해 주고 가르쳐 깨닫게 해 주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기도다.

휴거의 삶, 재림 준비 삶도 

이와 같이 영, 혼, 육이 모두 행해야 

너희 영, 혼, 육 모두가 성장하여 나와 일체 된다.

사랑하는 자야.

네가 말하였듯



네 고통에 우는 것보다 

나와 선생의 고통에 피눈물 나게 

해 달라고 간구하고,

네가 기뻐, 행복한 것보다 

나와 선생 기쁨에 더할 나위 없게 

기쁘게 해 달라 간구하고,

네 자신보다 나와 선생을 

더 먼저 생각하고 귀하게 보고

섬기게 해 달라고 간구한 그 말에 

나 예수 큰 감동으로

너의 영에게 영, 혼, 육 깨달음 던져 주었다.

깨달음 제대로 받아 진실로 기도하니

내가 너의 마음 통해 말씀을 주지 않았느냐.

바로 신, 예수의 영과의 교류다.

영은 영대로, 육은 육대로, 혼은 혼대로

나와 교류하고, 일체 되는 것이다.

(아멘! 영, 혼, 육 모두가 기쁩니다. 주님. 영, 혼, 육 

모두 주님을 느낍니다.)

사랑아. 

나의 사랑하는 섭리야.

너희는 육 휴거만 될 것이냐.

마음만 휴거 받고 끝날 것이냐.

영, 혼, 육 모두가 휴거 받아

완벽 휴거 이루어 영, 혼, 육 모두 형통하여라.

천국의 삶을 살고 유업으로 받는 자들이 되어라.

그러라고 한 사람, 한 사람 불러 왔다.

사랑한다.

사랑의 힘으로 힘써 행하여라.

사랑의 주

너희 영, 혼, 육의 구원 주,

예수노라.

사랑한다. 너의 사랑 생명 줄 예수

사랑하는 자 통해 말씀 준 근본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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